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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별이슈분석

개최지 연도 참가 국가 관람객(명) 손익 비고

일본 고베 1981년 1,610만 n.a.

미국 녹스빌 1982년 16개국 1,112만 n.a.

미국 뉴올리언스 1984년 26개국 733만
파산선

포

캐나다 밴쿠버 1986년 54개국 2,211만 n.a.
8억 2백

만 달러

표 1.역대 엑스포의 흥행 성적표

상하이 엑스포,성공할 것인가?

1.중국과 상하이 엑스포

2010년 상하이를 위시한 장강삼각주 지역의 핫 이슈는 바로 상하이 엑스포라고 할

수 있다.150년의 엑스포 역사상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열리게 된 엑스포,그 주

인공이 중국이라니!중국 입장에서는 긍지를 느끼기에 충분하고,그만큼 지구촌에서

하루가 다르게 중국의 존재감이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의 후속타로 상하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사실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인에게는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지 모르나,非중국인에게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동네잔치’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세계를 의식할 수밖

에 없는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해 다소 실추되었던 국가 위상을 차제에 회복

하고 G2로서 손색이 없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그렇다면 과연 상하이 엑스포는

성공할 것인가?

2.역대 엑스포 대부분이 적자,그렇다면 상하이 엑스포는?

현재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엑스포는 부스에 물건 쌓아놓고 홍보하는 상품

박람회가 아니라,192개 참가국에서 직접 짓거나 임대한 건물에 자국의 자랑거리를

전시해 놓고 홍보하는 국가 브랜드 경쟁의 장이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엑스포는 돈

을 벌기 위한 장사가 아니다.실제로 역대 엑스포에서 흑자를 본 경우는 다섯 손가

락 안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표 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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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오스트레일리아 브리

스번
1988년 38개국 1,857만 n.a.

스페인 세비야 1992년 112개국 4,181만

약

1,590만

페세타

흑자

한국 대전 1993년 141개국 1,400만
900억

원 흑자

포르투갈 리스본 1998년 1,012만 n.a.

투 자 총 액

20억 달러

중 15억을

민 간 에 서

유치

독일 하노버 2000년 155개국 1,800만 12억적자

일본 아이치 2005년 125개국 2,204만 n.a.

*자료:각종 언론보도,국제박람회기구(BIE)자료 정리

그렇다면 상하이 엑스포는 어떨까?위정성(兪正聲)상하이시 당 서기는 2009년 현

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루는 게 목표(不賠不賺)”

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상하이시 정부 싱크탱크에서는

약 115억 위안(약 2조 435억 원,2010년 5월 19일 기준) 규모의 흑자를 기대하고

있다고 예측했다.결국 상하이시는 엑스포가 非영리성 이벤트이기는 하나 적자는

면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으며,내심 흑자 경영까지 기대하고 있다.

3.상하이 엑스포,이상과 현실의 괴리

3.1건설의 어려움 :자금난

2008년 가을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는 시점부터 중국은 상하이 엑스포 홍보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후진타오 국가 주석과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는 전국 어디에서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하이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강조했고,외국에 사절단을

파견해 엑스포를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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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로 엑스포 행사장 건설을 위해 중앙정부가 출자한 자금(이하‘엑스포

자금’)은 얼마일까?정답은 0원.엑스포자금은 지방채발행,기업 찬조비,상하이시

재정,입장권 수입 등으로 조달되었으며,크게 건설(180억 위안)과 운영(106억 위안)

의 두 부류로 나누어 286억 위안(5조 860억 원 상당)이 투입되었다.(여기에는 물론

3천억에서 4천억 위안으로 추정되는 지하철,교통(공항,항만),환경 등 엑스포 관련

부대시설의 투자액은 포함되지 않는다.)이와 관련해 상하이재경대학 엑스포경제연

구원의 천신캉(陳信康)원장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이니만큼

자금조달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그러나 뤼디그룹(綠地集

團)의 사례에서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지 싶다.

지난 3월 초,뤼디그룹 CEO 장위량(張玉良)과 상하이시 상무 부시장의 비공개 미

팅이 있었다고 한다.이 자리에서 상무 부시장은 녹지그룹에게 상하이 엑스포 찬조

명목으로 2억 5,000만 위안을 “기부”할 것을 요청했고,장위량은 단숨에 백주가 든

잔을 들이키며 “좋습니다(好)!”를 외쳤다.뤼디그룹은 엑스포를 겨우 40일 앞둔 3월

22일 상하이 엑스포 사무협조국과 전격 협약을 체결,14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엑스

포 고급 찬조업체 대열에 합류했다.뤼디그룹이 제공한 2억 5,000만 위안은 중국관

과 상하이관 건설 및 운영을 지원하였으며,이는 국가관 건설 지원 자금액으로는

최대 규모였다.협약식에는 이례적으로 한정(韓正)상하이 시장 등 고위급 인사까지

참석해 시 정부에서 이번 행사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입증하기도 했다.이는 상

하이 엑스포 건설이 화려하게 비춰지지만,시 정부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의 어려움

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3.2운영의 어려움 :관람객 동원

4월 30일 10만발의 불꽃 축제 속에 화려한 개막식을 마치고 5월 1일 드디어 상하

이 엑스포 행사장이 문을 열었다.첫날은 행사장에 인산인해를 이루는가 싶었으나,

이후로 열흘간 1일 평균 입장객 수가 20만 명을 넘지 못했다.5월 19일 0시 현재

약 345만 명이 입장해 1일 평균 19만 명 내외가 참관했다(그림 1참고).

당초 상하이 엑스포 조직위원회 측은 개최기간 184일 동안 총 7천만 명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이 계산대로라면 1일 평균 38만 명이 입장해야 한다.그러나 현

재까지의 입장객 규모는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으며,지금 추세가 지속될 경우

최종 참관객 규모는 당초 예상치의 절반에 그칠 것이다.또한 조직위원회 측에서

추산했던 입장권 수입이나 관련 상품 판매수입 등도 절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관람객이 예상보다 적은 현상이 단순히 입장권 수입이 줄어든다는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초 50억 위안(8,890억 원)으로 예

상했던 입장권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큰 지장이 없다.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이미지일 것이다.역대 최고 수준의 엑스포를 자랑으로 삼았던

중국 입장에서는 국가 이미지 실추를 우려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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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엑스포 참관객 규모 추이(5월 1일~18일)

*자료:상하이 엑스포 공식사이트(www.expo2010.cn)

그렇다면 상하이시 정부나 중앙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필자는

각급 정부의 구매 및 기업 강매(强買)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중앙정부

차원에서 상하이 엑스포의 중요성을 지방의 각급 정부에 재차 강조하고 상하이 엑

스포와 연계한 행사나 여행을 최대한 늘릴 것이다.또한 기업들에게도 국가사업 동

참 차원에서 입장권 구매를 종용할 것이다.그 대상 기업은 1차가 국유기업,2차가

민영 대기업이 될 것이며,특히 민영 대기업의 경우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자

발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가능성도 있다.

4.상하이 엑스포,결론내리기는 시기상조

물론 엑스포가 좁게는 상하이를 위시한 장강삼각주 지역경제,넓게는 중국 전체

경제 구조에 미칠 중․장기적 효과를 고려한다면,단순히 입장객 수가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2001년 유치신청부터 실제 개최까지 무려 10년간 준비해온 상하이 엑스포.이제

보름을 갓 넘긴 시점에서 성패를 논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만큼 향후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또한 중국이 자국에서 사상 최초로 열리는 세계 엑스포

의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

써 중국 및 상하이시의 대규모 국제행사운영능력을 평가,전망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홍콩 문회보(文匯報),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현지 인터뷰 등


